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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9.(일) 12:00 (2024. 6. 10.(월) 조간)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월 10일 자로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에 신설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권익 보호, 
2)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3)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근로자 이음센터’ 및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권익 보호 공제회 등 활성화,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

이해 대변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견수렴 및 정책·지원에 반영

분쟁조정 지원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지원

법제화 추진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➊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➋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
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여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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